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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BO 정규시즌 역대 개막전 진기록
2019. 3. 21.(목)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이 23일(토) 오후 2시 잠실(한화-두산), 문학(KT-SK), 광주(LG-KIA), 사직(키움-롯데), 창원(삼성-NC)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6개월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에서 각 구단에게 승리의 의미는 남다르다. 역대 개막전에서 두산은 22승으로 10개 팀 중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고, 두산(1983~88, 2013~17)을 비롯해 롯데(2011~16, 14 경기없음), 삼성(1990~94, 2001~05)은 개막전 최다인 5연승을 기록 한 바 있다.  NC와 KT는 2016년부터 나란히 개막 3연승을 이어가며 올해 4연승을 노린다. 특히, 올 시즌 창원NC파크에서의 역사적인 첫 개막전을 앞둔 NC가 신구장 첫 경기이자 개막전 승리의 기쁨을 누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KBO 리그 역사상 OB의 프랜차이즈 스타 장호연이 개막전에 새겨놓은 역사는 선명하다. 기교파 투수였던 장호연은 1983년 MBC와의 잠실 개막전에서 데뷔 첫 경기에 선발로 나와 신인선수 최초 완봉승을 이뤘고, 이후 개막전 통산 최다 완투승(3승), 최다 완봉승 타이(2승), 최다승(6승), 최다 선발 등판(9차례) 등 역대 개막전의 한 페이지를 그의 이름으로 각인시켰다. 또한, 약 150년의 MLB 역사상 단 한번밖에 없었던 개막전 노히트노런을 KBO 리그 출범 6년만인 1988년 롯데를 상대로 장호연이 달성했다.
개막전 투수부문에 장호연이 있다면 타자부문에는 한대화(현 KBO 경기운영위원)가 있다. 개막전 통산 최다 7홈런으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대화는 1983년 신인선수 최초로 개막전 홈런을 기록했으며, 최다 타점(19)과 3번의 1호 홈런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개막전의 주인공이었다. 현역 선수 중에는 KIA 이범호, 나지완, 롯데 이대호, LG 김현수가 개막전 통산 3홈런으로 최다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대형신인 KT 강백호는 개막전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렸다.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기록한 강백호는 이 기록으로 고졸 신인 최초 데뷔 첫 타석 홈런, 개막전 신인 첫 타석 홈런, 최연소(18세 7개월 23일) 개막전 1호 홈런 등의 신기록을 작성했다. 화려한 개막전 데뷔를 치뤘던 강백호는 기세를 몰아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시상식에서 일생에 단 한번의 기회인 신인왕의 영광을 누리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지난 주말 이틀 연속 6만 관객이 야구장을 찾는 등 정규시즌을 방불케 했던 시범경기에 이어, 올 시즌 정규시즌 역시 풍성한 기록의 향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최초로 개막전 5개 구장 매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떤 진기록들이 38번째 개막전 역사에 남겨질지 벌써부터 야구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한편, 올 시즌 정규시즌 공식 개막전은 전전년도(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와 LG가 맞붙는 광주 경기로 KBO 정운찬 총재가 개막 선언을 할 예정이다
* 별첨 1. KBO 정규시즌 역대 개막전 진기록 표(1982-2018) 1부.
* 별첨 2. 역대 KBO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자 명단(1982~20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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